
한화,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넘겨
한국거래소, 2월6일부터 정상거래 가능 결론 … 대기업 특혜 논란

한화그룹이 상장폐지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그룹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2월6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고 2월5일 발표했다.

한화그룹은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한 기업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2월6일부터 한화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대응함에 따라 대기업에 대

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해당기업이 발표한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실제로

거래가 정지되지 않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한화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

다”며 “한화가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감

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1년 1월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2월10일 공소장을

보냈으나, 한화그룹의 공시는 2012년 2월3일 저녁에야 나왔다.

한화는 업무상의 착오로 공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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